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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중설전날이튀밥집대목7월부터 10월까지는손님이없어 왜? 과일이

나오잖아 설날앞날이가장많아 산자(유과) 하려고한사람이쌀 40을튀겨가 설

지나고나면떡국쑤고남은거튀려고 36월에많이와괜찮아 추석때는별로안튀

겨

일년중가장바쁜날은설하루전날이란다 설을쇠기위해유과등을만들려고주

민들이 이날 갖가지 재료를 들고 김씨 가게를 찾아온다 가게 내부는튀밥기계 2대가

자리하고있다 기계옆에는튀긴재료를받아내는큼지막한사각틀이자리하고있다

나무로만든낡은돈통이기계앞에놓여있다 한번튀는데 5000원이다

안녕하세요!

마침 머리를 스카프로 감싼 중년 여성이 들어서자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넨다 음계

솔 음성이다 장날에맞춰머리를하기위해진원면에서왔다는아주머니는보자기를

풀어얇게썰어말린 대감자(돼지감자)를꺼낸다

기름집에서볶는것보다여그(여기)서볶는것이꼬습고맛나요

아주머니는물끓여먹을용도로 대감자를볶는다 방앗간에서하는것보다구수하

고 맛이좋다고한다

옛날에는가마솥에밥을해서먹었어 볶아먹고 여기는 (가마솥처럼) 온도가들어

가서제대로되거든 먹어본사람들은방앗간에안가

손님이돌아가자그는LPG(액화석유가스)를틀어점화한후튀밥기계를예열한다

여름에는 2030분 겨울에는 40분1시간을 달궈야한다 여름에는 가스 겨울에는

석유를사용한다 잠시후예열이끝났는지재료를동그란깡통에옮겨담아원구형기

계안으로집어넣는다 모터와연결된고무링을기계에걸자튀밥기계가절로빙글빙

글돌아간다 가게한쪽에서흘러나오는뽕짝리듬에맞춰그가어깨춤을춘다

재료에따라볶는정도달라재료를보면알아 기계에온도계달려있잖아 온

도계만보고도안돼

재료에따라볶는시간이다르다 기계에딸린온도계수치는 35까지표기돼있는데

쌀은 89 옥수수는11 정도에서볶는다그런데온도계에의지하지않고25년간쌓은

경험에서나온 감으로볶는다

주민들이갖고오는주재료는쌀과옥수수콩외에도해바라기씨무말랭이호박말

랭이 우엉 돼지감자 둥굴레등다양하다 주문에따라 하얗게 중간(갈색) 까맣게로

볶는정도를조절해준다까맣게볶아야더구수한맛이난다고한다

10여분도채되지않아그가기계를멈추고고무링을벗긴다 그리고튀밥기계를 90

도로돌려사각틀에입구를맞춘후길죽한쇠막대기 2개를양손으로힘껏돌린다

뻥! 경쾌하게압축된공기가터져나오는소리와함께하얀연기가모락모락피

어난다 동시에 구수한

향이 실내에 가득 풍긴다

얼마지나지않아 두사람

이 가져온 우엉과 돼지

감자를모두튀겼다

가물 때 두 명 왔

으니 다행이네 돈

은 돈은 밤낮 벌어

도 부족하고 일은

일은 해도 끝이 없

어 즐거움도 슬픔

도 모두 본인이 만

드는 거지 남이 만

들어준게아니다그

말여즐겁게살기위

해서는 자기가 만들고

즐겁게 생활을 해야지

남이 그런다고 승질(성질)

써봤자 자기만 해로와 항상

웃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된

다이말이야노래에그것이나와요

나온가안나온가확인해봐야쓰겠네

그는안쪽구석에있는노래방기계에숫자를입

력한다곡명은 가슴이답답해서

노래하며 일하는 즐거운 인생그가 노래에

한을 품게 된 것은 군대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1938년 전북 고창군 고수면 농촌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20대 중반 늦깎이로 입대해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에배치됐다입대초기에고참들이노래 노

자도모르는그에게노래를시켰다 그런데그가 산토

끼노래조차제대로부르지못하자고참들은곡괭이자

루로 빠따(몽둥이) 5대를때렸단다

제대후사회에나와서도노래잘하고 춤까지잘추는친구

들이부러웠다그러다친구권유로산악회에가입해회원들과어울

리며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취미로 부르며 즐기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직접만든앰프를짊어지고산에가기도했다 10여년전에는아예가게내에노래

방 기계를 설치해 놓고 노래를 하며 일을 하고 있다 달력 뒷면에 가요 입력번호와

곡명을적어놓았다 가장좋아하는노래는 한많은대동강과 청춘을돌려다오

김씨가튀밥가게를연때는쉰다섯살이던 1992년 무렵이다 본래는군제대후문

방구와풀빵장사를비롯해함석물받이설치수리등다양한일을했다 우연한 기회

로전업해노점이아닌튀밥가게문을열었다 처음시작한가게가지하도공사로인해

뜯기며지금자리로이전했다 10여 년 전에는튀밥기계 3대에직원 2명을두고하루

50여 만 원을벌던호시절도있었다 그러나지금은기계 2대를갖고있지만 1대만주

로가동하고혼자서일한다

가게를열었던초기에는평범하게입고일했지만 10여년전부터 이왕이면다홍치

마라고 지금의복장으로바꿔입었다 덕분에 TV 프로그램에도여러차례소개돼장

성읍시장통명물로널리알려졌다 여든해세상살이를하면서힘겨운때도많았지만

지금은노래하고 뻥튀기며즐거운맘으로일하고있다

하지만그에게도그늘은있다 28살에중매로결혼해 3남매(2남1녀)를낳고한평생을

같이해온아내가5년전부터무릎이아파거동을전혀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살아있을때즐거울때 건강할때 있을때잘하란말여 인생보쇼 어저께(어제)까

지팔딱팔딱뛰고한사람이암(아무)것도 모르고가버리잖아요 노래가있어요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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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5년째 노래하는튀밥장수 김성기씨

시간여행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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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며 인생즐기며

일부러장날에맞춰갔다 4일과 9일에열리는장성읍장날에가면가게앞에손님이길게늘어설걸로생

각했다 쌀과옥수수 콩등이런저런재료들이담긴깡통들이이름표를꽂은채줄줄이차례를기다리고

그런데막상가보니기대와달리가게는한산했다속담에 가는날이장날이라더니만공교로웠다 즐거운

마음으로노래하는튀밥 주인장김성기(79) 씨는아무렇지않은듯가게입구에서 튀밥이라쓰인낡은입

간판을손보고있었다 연파랑중절모를눌러쓰고 빤딱거리는진파랑상의와황금색조끼 검정바지차

림이었다 그는 25년째장성읍영천리시장통에서 튀는 복장을하고즐겁게노래하며 튀밥을 튀기고있

다

노래의 노자도 몰랐는데취미로즐기는법터득

이왕이면다홍치마 튀는 복장에노래방기계들여

튀밥튀기고곡물볶고장성읍시장통명소됐죠

장성읍 영천리에 자리한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

는튀밥 주인장김성기씨

가튀밥기계에말린우엉

을 집어넣고 있다 그는

빤딱거리는튀는복장을

하고 대중가요를 부르며

25년째 즐겁게튀밥을튀

기고있다


